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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온기“고추” 병해관리 철저 당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온다습한 기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을 

맞아 고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가들의 철저한 생육관리를 당부했다. 

올 봄 기온은 평년대비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아 노지고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고추의 초기 활착이 평년보다 저조해 초기 수확량이 

예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아주심기(정식)가 끝난 노지고추는 비와 바람으로 

쓰러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지주대를 설치하고 유인해야 한다. 

고추는 생육기간이 길고 생육과 수확을 동시에 하는 작물로 수확종료까지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밭에 정식 후 25~30일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어야 하며, 초기에는 고추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또한 6월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로 노지

고추 생육이 불량하거나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요소 엽면시비를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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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 초기 생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온 다습한 조건

에서는 탄저병의 발생 및 피해가 크므로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오기 전과 후에 반드시 침투이행성 적용약제를 뿌려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는 “점차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주요 

채소의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수확 할 수 있도록 

생육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